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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최 은 영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한 대인간 외상이 안정적인 정체감을 유지하고 타인과 친

밀한 관계를 맺으며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인 자기역량의 손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았다. 이를 위해 서울과 충청지역 소재 4년제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 대학생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한 척도는 아동기 학대 외상 질문지,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자기역량의 변화

척도 등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적 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역량의 손상 간에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청소년기에 가정 안에서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등을 경험할수록 수치심이 성격특성으로 자리 잡아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과 공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대인간 외상경

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정서

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역량 손상 간에도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관계의 갈등과 정체성 혼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입되었을 때 대인간 외

상경험이 자기역량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를 완전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여대생,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수치심, 자기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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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는 외상을 경험한 후 지속

적으로 심리적 후유증을 나타내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대표적인 진단이다(안현의, 2007).

Allen(2005)에 따르면 외상의 유형은 일회적 외

상(single-blow trauma)과 반복적 외상(repeated

trauma), 자연재해로 인한 외상(natural trauma)

과 사람에 의한 외상(man-made trauma)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대인간 외상은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일

어난 외상사건으로,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

동폭력피해, 가정폭력피해, 포로경험, 난민경

험, 성매매나 인신매매 등이 있다. 외상유형

을 대인 내 외상과 대인 외 외상으로 구분하

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Herman

(1992)이 외상의 유형에 따라 더 복잡한 증상

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고, 반복적, 대인적

외상이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증상들을 단순

PTSD 증상과 구별되어 설명할 수 있는 복합

PTSD의 진단개념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부

터이다.

외상을 일으킨 대상이 사람이고 고의성이

개입된 경우는 자연에 의한 외상이거나 우연

에 의한 외상 사건일 때보다 더 견디기 어렵

고, 외상 경험으로 정신과적 도움을 찾는 사

람들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외상을 겪었다고

한다(Allen, 2005). 사건과 관련된 표면적인 불

안 증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단순 PTSD와

달리 사람에 의한 반복적 외상을 겪은 경우,

심층적인 성격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정

서조절의 어려움, 자기파괴적 또는 충동적 행

동, 대인관계 손상,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성,

신체화, 우울, 해리증상 등이 이에 포함된다

(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Cole과

Putnam(1992)은 외상사건이 개인의 자기조절능

력, 자기개념, 그리고 대인관계 기능을 손상시

키는데, 이러한 영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아동 청소년기 대

인간 외상이 성인기 대인간 외상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장기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Finzi, Har-Even, & Weizman, 2003).

이런 점에서 Herman(1992)은 아동 청소년기

학대를 대인간 외상의 대표적 유형으로 들었

다. 아동 청소년기 학대는 만 18세 이전에 부

모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겪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 성학대 등을 가리킨다. 아동기

학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에서는 대인간 외상이 정서조절, 대인관계

문제, 우울, 섭식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낮은

자존감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Andrews, 1995; Briere & Runtz, 1988; Chan,

Hess, Whelton, & Yonge, 2005; Cloitre, Miranda,

Stovall-McClough, & Han, 2005).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기 학대 피해사례

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보고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9)가 발표한 아

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9,570건으로, 2001년 4,133명에 비하면 2배 이

상 증가하였다. 이 중 재신고 접수 건수는 930

명으로, 2001년의 20명에 비해 50배 이상 증가

한 수치이며,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해 장기간

반복되는 학대피해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로는 방임이 39.8%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29.7%, 신체학대 23.8%, 성학대 5.5%, 유기

1.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 대인간 외상사건 발생과 그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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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의 장기적인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한다. 남자보다 여자가 대인간

외상에 더 많이 노출되고 외상 후유증에 더

취약하다는 선행연구(Kessler, Sonnega, Bromet,

Hughes, & Nelson, 1995; Tjaden & Thonnes,

1998)들을 바탕으로 대상을 여성으로 제한하

였다. 또한 임상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에

서 학업을 유지할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들에게 아동 청소년기의 반복적인 학대

경험이 심리적 자기조절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선행연구(Ford, Stockton, Kaltman,

& Green, 2006)를 통해 알 수 있는바, 본 연구

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기 대

인간 외상경험의 정도와 그 장기적인 영향들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상담 장면에

서도 대인간 외상 사건을 경험한 여대생 내담

자를 대인간 외상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진단을 내리며, 외상경험으로 인한 자기인식

의 변화와 관계성, 정체성, 정서조절의 어려움

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면화된 수치심

대인간 외상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 중 하나

가 자기인식의 변화이다. 대인 외상 피해자는

사건의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면서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는 자기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자기인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서가 수치심이다.

Lewis(1971)는 수치심을 전체 자기(entire self)가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특정상황에서 유발되는

하나의 정서반응’으로 한정되지 않고 ‘자기와

타인 간 관계 경험의 중심을 이루는 전반적이

고 지속적인 현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수

치심은 누구나 느끼는 고통스러운 정서이지만,

수치심을 일으키는 상황이 종료되면 곧 사라

진다. 이처럼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인 감정

으로 경험하는 수치심을 ‘상태 수치심(state

shame)’이라고 한다(Goss, Gilbert, & Allan,

1994). 반면, 수치심이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

아 성격특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만

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김민경, 2008). 이를 ‘특질 수치심’이라 하

는데, 특질 수치심은 전체적인 자기에 대한

평가에 기인한 수치스러운 감정이다. 이후

Cook(2001)은 이를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아정체감으로 내

면화되어 열등감, 부적절감과 부족감을 깊이

느끼는 것으로 특징 지워지는 지속적이고 만

성적인 수치심’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내면화

된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지배적인 감정으로 경험되어지는

정서이다(Chan et al., 2005).

외상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내면화된 수치심을 경험한다고 논의되

어 왔는데(Courtois, 1992, Chan et al., 2005 재

인용),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 경험한 대인간

외상은 성인기의 수치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Webb, Heisler, Call,

Chickering과 Colburn(2007)은 아동기 심리적 학

대가 우울, 수치심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인다

는 것을 제시했고, Claesson과 Sohlberg(2002)는

성장기에 어머니의 비난과 무관심을 경험한

성인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더 많이 나타냈고,

비난보다 무관심이 수치심 정서와 더 높은 상

관을 보인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황은수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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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혜(2006)가 외상의 유형에 따라 수치심과 다

른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했는데, 정서

적 학대만이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신체적 학대와 방임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치심은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피해

자들이 보이는 주요 역기능적 정서일 뿐만 아

니라, 피해자의 정체성에 내면화되어 각종 외

상 후 증후군들을 일으키는 원인 정서로 알려

져 있다. Coffey, Leitenberg, Henning, Turner, &

Bennett(1996)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상사건의

심각도와 정신병리를 매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 Chan 등(2005)은 외상의 유

형에 상관없이, 외상사건의 피해자가 경험하

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정도가 정신병리를 일

으키는 위험요인일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

니라 대인간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에 수치심

을 많이 느낄수록 재희생(revictimization), 대인

관계문제, 우울, 가족갈등, 분노, 그리고 PTSD

증상을 더 심하게 경험한다고 한다(Andrews,

1995; Andrews, Brewin, Rose, & Kirk, 2000;

Gilbert, Allan, & Goss, 1996; Harper, & Arias,

2004; Kessler, & Bieschke, 1999; Kim, Talbot, &

Cicchetti, 2009). 또한 Andrews 등(2000)의 연구

에서는 외상사건 이후의 분노보다 수치심이

PTSD를 더 잘 예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들에서 알 수 있듯이, 외상경험 후

에 느끼는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과 비난은 정

신병리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고, 외상사건

이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경우에 수

치심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수치심은 관계성, 정체성, 정서조절 능력 손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

해 입증되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는 수치

심으로 인한 방어 반응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

기도 한다. Lewis(1971)는 수치심이 자아 정체

감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렬한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억압이나 부인, 회피,

투사 등의 방어를 한다고 하였다. 수치심이

내재화 되었을 때, 개인은 스스로가 세상에

노출되었을 경우 자기(self)가 결점이 있고, 매

력적이지 않고, 실수를 하지도 모르고, 공허하

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으

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사용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지연, 2008).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으

려는 무의식적 노력의 결과로 자신의 느낌,

감정, 욕구를 타인의 것과 혼동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일관되게 지각하지 못하는 자기자각의

손상을 보인다(Wilson, Droždek, & Turkovic,

2006). 이는 자아정체감 손상으로 이어지는데,

자기 내부의 과정, 동기,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정체성의 훼손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한 수치심은 자기(self)와 타인에 대한 분노감

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수치심을 느끼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분노

를 억제하거나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는 등 부적응적인 방식

으로 감정에 반응하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나타난다(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

& Gramzow, 1996).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결함 있고 사랑 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저하된다. 하

지만 동시에 자기자각 능력의 손상으로 타인

의 욕구와 생각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수치심을 일

으키는 상황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는 모습으



최은영․안현의 /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 289 -

로 수치심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로 설

명된다(Fischer & Tangney, 1995, Rivzi & Linehan,

2005 재인용). 이렇게 수치심이 일으키는 내

부의 불편감은 방어작용을 일으켜 대인관계

에서 중요한 소통의 매개인 정서표현을 어렵

게 할 뿐 아니라, 숨거나 사라지고 싶어 하는

회피행동을 동기화시키고, 모욕감과 노여움,

분노감을 수반하여 방어적으로 타인에게 잘

못을 투사하고 비난하는 경향성을 낳아 대인

관계의 훼손을 가져온다(남기숙, 2002; 이지

연, 2008).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수치

심이 대인관계 갈등, 정서조절의 어려움, 정체

성 혼란과 이 밖의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왔다(이지연, 2008; Coffey

et al., 1996; Lester, 1998;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

계, 정서조절, 정체성 등 세 가지 영역에서의

개인의 능력을 가리키는 ‘자기역량’이라는 개

념을 내면화된 수치심과 연결 지어 다루고자

한다.

자기역량의 손상

자기역량(self-capacities)은 일관되고 통합된 자

기감(sense of self)을 유지하는 개인의 내적 능

력으로(Pearlman, 1998),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발달하며, 정신적 안정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주의 자아발

달이론(Constructivist self development theory,

CSDT)은 자기역량을 세 가지 역량으로 설명한

다. 첫째,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

는 능력, 둘째, 강한 정서를 경험하고, 견디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

정적인 자기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Pearlman(1998)에 의하면, 자기역량이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한 경우, 개인은 홀로 있을 때 외

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감정이 개입된 관계

를 피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고 욕

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기 위해서 약물중독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동들을 취하게 될 수 있다.

Briere와 Rickards(2007)는 자기역량이 적절

하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를 ‘자기역량의 손

상(impaired self-capacities)’라고 했다. McCann과

Pearlman(1990, Briere & Runtz, 2002 재인용)에

따르면, 자기역량의 손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손상을 포함한다. 첫째, 자신

이 누구인지 아는 자아정체감과, 자신의 욕구

와 감정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자기인식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의 손상으로, 정체감

손상이라고 한다. 둘째, 해리와 같은 방어기제

나 약물남용, 자해 등과 같은 극적인 행동으

로 회피하지 않고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견디

는 능력의 손상으로, 정서조절 능력의 손상이

라고 한다. 셋째, 부적절한 투사나 상대가 떠

날 것이라는 두려움,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고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의 손상으로, 관계

성의 손상이라고 한다.

자기역량이라는 분야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역량의 손상

이 아동기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예, Briere &

Rickards, 2007; Deiter, Nicholls & Pearlman,

2000; Pearlman, 1998). 자기조절, 자기개념, 대

인관계 기능의 손상은 아동 청소년기 학대로

인한 대표적인 발달적 손상으로 알려져 있고

(Bailey, Moran, & Pederson, 2007), 아동기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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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외상이 성인기 자기역량의 손상을 가져온

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정희

진, 2008; Briere & Rickards, 2007). Briere와

Rickards(2007)는 외상유형과 외상사건이 발생

한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자기역량 손상

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비대인외상과 성인기에 경험한 외상

사건은 자기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대인간 외상과 아동기 외상만이 자기

역량의 손상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가

자기역량 손상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에서는 정희진(2008)이 18세 이전

에 가정 안에서 경험한 학대외상과 성인기 배

우자폭력외상이 자기역량 손상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18세 이전의 대인

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 손상에 더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상된 자기역량

이 대인간 외상경험과 우울증상의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earlman(1998)은

부모가 아이에게 무관심하거나 학대하는 가정

환경에서는 자기역량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다고 했고, Deiter 등(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

기에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손상된 자기역

량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동기 대인간 외상경험이 자기

역량을 구성하는 관계성, 정체성, 정서조절 능

력의 손상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통해 어린 시절의 대인간 외상경험

이 자기역량손상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동기에 신체적 유기 및 방임을 경험

한 성인은 대인관계에서 낮은 자존감을 보였

고(Drapeau & Perry, 2004), 아동기에 경험한 대

인간 외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대인관계문제에

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관여, 과순응성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나래, 2008; 이유경, 2006). 또한

Harter(1999)에 의하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외부적인 위협에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자기자각 능

력이 발달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자신이 일관

되게 어떠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고, 타

인의 생각과 요구에 맞추면서 살아가게 된다.

실제로 학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신의

감정, 행위, 내면 상태를 묘사하지 못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고, 자신보다는 타인의 욕구와

생각에 초점을 두는 타인지향적인 성향을 가

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riere, 1989;

Cicchetti et al., 1990, 안현의 외, 2009 재인용).

이처럼 자기역량은 아동청소년기에 걸쳐 발

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양육을 통

해 자기(self)의 기능이 건강하게 자리 잡지 못

하면 자기역량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

지만 아동기 대인간 외상이 어떤 경로로 자기

역량의 손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의 손상의 관계를 매개하

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과 정체성 혼란, 대인

관계 갈등, 정서조절 어려움의 관계를 입증

한 선행연구결과(Merritt, 1997; Tangney et al.,

1992; Tangney et al., 1996; Wilson et al., 2006)

들을 바탕으로 수치심과 자기역량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바, 여대생의 아

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

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역할을 다

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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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역량의 손상 간

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이 자기역량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

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과 충청지역 소재 4개 대학에서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503명의 여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503부 중

무응답이나 외상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37부를 제외하고 466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

되었다. 피험자들의 연령은 만 18세부터 36세

까지로 평균연령은 21.3세였고, 미혼이 98.2%,

기혼이 1.8%였다. 이 중 기혼으로 응답한

1.8%는 대학생이지만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가

진 집단으로 여대생의 집단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혼

으로 응답한 7부를 제외한 459부의 자료가 최

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측정도구

아동기 학대 외상 질문지

아동기 대인간 외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nstein과 Fink(1998)가 제작한 아동기 학대

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정서

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등 네 가

지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만을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사이에서 겼었던 경

험을 나타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식 4점 평정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

에서 산출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86이었고,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Cronbach

's ⍺)는 정서적 학대 .76, 정서적 방임 .91, 신

체적 학대 .75, 신체적 방임 .44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Cook이 개발해서 198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가운데 제5판의 원문(Cook, 2001)을, 이인

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의

자존감 척도, 총 30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원척도에서는 단일 요인 구조를 가

진 것으로 보고된다(Cook, 2001). 이인숙과 최

해림(2005)이 국내표본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

하여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등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자존감을

측정하는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

질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

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에서 가져와

포함시킨 것이다.

각 문항은 0에서 4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

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94이고,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부적절감 .90, 공허 .89,

자기처벌 .76, 실수불안 .81로 나타났다.

자기역량의 변화 척도

Briere(2000)가 개발한 자기역량의 변화 척도

(Inventory of Altered Self-Capacities: IASC)를 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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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총 63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관계성, 정체성,

정서조절로 나누어지고, Likert 5점 평정 척도

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Cronbach's ⍺ 계수

는 .96이었고, 하위 영역별 Cronbach's ⍺ 계수

는 관계성 .93, 정체성 .92, 정서조절 .89로 나

타났다.

결 과

본 연구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

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과 그 하위요인들

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

시되어 있다.

상관관계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변인 간의 상

관을분석한 결과, 대인간 외상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역량의 손상 간의 관계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하위척

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인간 외상경험은

내면화된 수치심의 각 하위요인인 부적절감

(r=.47, p<.01), 공허(r=.44, p<.01), 자기처벌

(r=.42, p<.01), 실수불안(r=.30, p<.01)과 유의

한 상관을 나타냈다. 대인간 외상경험의 하위

척도들 간에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r=.51, p<.01),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

(r=.49, p<.01)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

서적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방임을 중복해서 경험했을 가능성이

큼을 나타낸다. 자기역량의 손상의 각 하위요

인인 관계성(r=.67, p<.01), 정체성(r=.66, p<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척도

대인간 외상 7.63 6.88 1.00 40.00 0-3

정서적 학대 3.02 2.94 0.00 14.00 0-3

신체적 학대 1.51 2.28 0.00 12.00 0-3

정서적 방임 3.10 3.50 0.00 15.00 0-3

신체적 방임 1.96 1.97 0.00 9.00 0-3

내면화된 수치심 22.29 15.02 0.00 89.00 0-4

부적절감 7.15 6.28 0.00 37.00 0-4

공허 4.64 4.46 0.00 20.00 0-4

자기처벌 4.10 3.37 0.00 20.00 0-4

실수불안 6.40 3.26 0.00 16.00 0-4

자기역량의 손상 132.41 33.59 66.00 252.00 1-5

관계성 55.63 15.14 28.00 114.00 1-5

정체성 41.38 11.76 20.00 80.00 1-5

정서조절 35.40 10.41 18.00 74.00 1-5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N=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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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서조절(r=.64, p<.01) 또한 내면화된 수

치심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내면화된 수치심

의 각 하위요인들과도 높은 상관이 있음이 확

인되었다.

또한 자기역량 손상의 하위요인들 간에도

높은 상관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관계성은 나

머지 두 역량의 손상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관계성의 손상은 정체성, 정서조절 능력의

손상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

인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 손상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 역할

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

가 제안한 세 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절차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조

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

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

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

는 영향력의 유의미성이 줄어든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0~1.28로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

Watson 계수가 1.86~1.96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독립성 가정 역시 지켜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다회귀분석

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에서 대인간 외상경험, 내면화

된 수치심, 자기역량의 손상은 유의미한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대인간 외상경험 1

2. 정서적학대 .84** 1

3. 신체적학대 .69** .51** 1

4. 정서적방임 .81** .49** .28** 1

5. 신체적방임 .42** .30** .27** .40** 1

6. 내면화된수치심 .49** .50** .28** .35** .20** 1

7. 부적절감 .47** .47** .23** .38** .20** .91** 1

8. 공허 .44** .42** .28** .32** .21** .86** .68** 1

9. 자기처벌 .42** .43** .30** .27** .17** .87** .69** .74** 1

10. 실수불안 .30** .35** .14** .21** .08 .78** .63** .56** .63** 1

11. 자기역량의 손상 .40** .41** .34** .23** .21** .73** .59** .68** .69** .58** 1

12. 관계성 .38** .42** .29** .21** .22** .67** .54** .63** .64** .53** .94** 1

13. 정체성 .32** .32** .25** .21** .18** .66** .55** .56** .60** .58** .88** .73** 1

14. 정서조절 .38** .34** .38** .20** .17** .64** .50** .65** .61** .45** .87** .74** .65** 1

*p < .05, **p < .01, ***p < .001

표 2. 주요 및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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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므로,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의 손상 사이에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변인

으로 고려되기 위한 앞의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네 번째 조건에 대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인간 외상경험을 독립

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종속변인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대인간 외상경험을 독립

변인으로, 자기역량의 손상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

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간 외상경험을

통제하고 난 후에 자기역량 손상에 관계를 갖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인간 외상경험과 내

면화된 수치심을 독립변인으로, 자기역량의

손상을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대인간 외상경험은 신뢰도 지수가 낮은

신체적 방임을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중

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통해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면, 먼저 내면화된 수치심을 종속변

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대인간 외상경험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β=.49, p<.001)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

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자기역량의

손상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대인간 외상경험이 유의한 영향(β=.40,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

개변수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추가하여 대인간

외상경험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자기

역량의 손상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기역량의 손상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β=.70,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1

단계에서 유의하였던 대인간 외상경험은 자기

역량의 손상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β

매개모델의 검증단계
R 2

(Adj-R 2 )
ΔR 2 B(SE) β F

1단계 검증 (독립→매개)

매개변인: 내면화된 수치심

독립변인: 대인간 외상 .24(.23) .24 .66(.06) .49*** 139.71***

2단계 검증 (독립→종속)

종속변인: 자기역량의 손상

독립변인: 대인간 외상 .16(.16) .16 .47(.05) .40*** 88.51***

3단계 검증 (독립,매개→종속)

종속변인: 자기역량의 손상

매개변인: 내면화된 수치심
.53(.53) .53

.59(.03) .70***

258.96***

독립변인: 대인간 외상 .08(.04) .06

*p < .05, **p < .01, ***p < .001

표 3.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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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n.s.).

이로써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

효과를 설명하는 세 번째 절차가 만족되었다.

이 결과는 자기역량의 손상에 대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효과가 대인간 외상경험을 통계적으

로 통제하였을 때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내면화된 수치심이 투입되었을 때 대인간 외

상경험이 자기역량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 것이다. 즉, 내

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

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

해 Sobel(1982) test를 하였는데, Z값이 9.53

(p<.001)로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

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 자기역량의 손상

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대

인간 외상 후유증으로 인한 자기역량의 손상

에 효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자기역량 손상

에 대한 대인간 외상경험과 내면화된 수치심

의 설명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여대생들이 아동 청

소년기에 가정 안에서 경험한 대인간 외상이

자기역량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기 학대 외상 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서적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유형의 학대보다 정

서적인 학대 및 방임이 더 많이 일어나고, 또

반복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학대사례가

유형별로 방임이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가 그

뒤를 잇는다는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보고와

국내에서 여대생과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인간 외상 연구(고나래, 2008; 이유경,

2006)들과 일치한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간 외상

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역량의 손상은 각

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대인간 외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

된 수치심과 자기역량 손상의 정도가 높아지

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자기역량 손

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대인간 외상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

면,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와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정서적으

로 학대하는 가정 안에서 다른 유형의 학대를

중복해서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

가지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보다 중복학

대를 경험했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 겪는 심

*p < .05, **p < .01, ***p < .001

그림 1. 매개모형과 표준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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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증상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는 Wind

와 Silvern(1992)의 보고와 정서적 학대와 신체

적 학대가 결합되었을 때 우울, 자살사고, 불

안, 해리 등의 수준이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Briere와 Runtz(1988)의 보고로 미루

어보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셋째,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이 내

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자기역량 손상에 미

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인간 외상경

험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였고, 대인간 외상경험이 자기역량의 손상

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자기역량의 손상에 대해서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지만, 내면화된 수치심

이 투입되었을 때 자기역량의 손상에 유의하

던 대인간 외상경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먼저, 대인간 외상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내

면화된 수치심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특히 상관분석결과, 대인 외상의 하위

유형 중 정서적 학대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가

장 높은 상관(r=.50, p<.01)을 보였다. 이는 기

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Gross

와 Keller(1992)는 정서적학대가 신체적학대보

다 낮은 자존감과 자기귀인방식과 더 많은 관

련성을 보인다고 했고, 황은수와 성영혜(2006)

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수치심 경향

성을 보였지만, 다른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Bernstein(2002)은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는 여

성은 결함/수치심 도식(defectiveness/shame schema)

을 발달시켜 자신을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만약 남들이 이런

결함을 알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했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 경험이 결함/수

치심 도식을 발달시켜서,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무가치하다

는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 비난, 실수불안 등

의 내면화된 수치심 증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자

기역량이 손상되는 정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상대적 기여도를 알게 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β 값을 볼 때, 자기역량 손상에 대

해 내면화된 수치심의 β 값이 0.70로 높은 설

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자기역량 손상의 하위변수인 관계성, 정

체성, 정서조절 능력이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상관이 모두 .60 이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이 자기역량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치심이 자기역량의

각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

의 연구들(Merritt, 1997; Tangney et al,, 1992;

Tangney et al., 1996; Sanftner, Barlow, Marschall,

& Tangney, 1995; Wilson et al., 2006)을 지지하

는 동시에, 자기역량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

험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통해서만 성인기 자

기역량의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기 대인외상이 성인의 자기역량 손

상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정희진, 2008;

Briere & Rickards, 2007; Deiter et al., 2000;

Pearlman, 1998)에서 더 나아가 완전매개변인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 청소년기에 가정 안에서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경우,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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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상된 자기감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 결여와 자기에 대한 불안정한 경험

을 포함한 정체성 혼란, 안정된 관계를 유지

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타

인에 대한 평가를 극단적으로 번복하는 관계

성 혼란, 그리고 감정 조절의 어려움,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적응적인 반응, 내면의 고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에

의존하는 정서조절 문제를 보이게 된다는 것

이다. 특히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학업을

유지할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자대학

생들이 PTSD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아동 청

소년기에 반복적인 대인 간 외상에 노출되었

다면, 무분별한 성적 행동, 자해행동, 자살사

고 등의 자기파괴적 행동, 부정적 사건에 대

한 자기귀인,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문제, 심

리적 자기조절의 어려움 등을 더 많이 보인다

는 것을 나타냈다(고나래, 2008; 이유경, 2006;

Ford, et al., 2006; Green, Krupnick, Stockton,

Goodman, Corcoran, & Petty, 2005; Gross, &

Keller, 1992). 따라서 여대생 내담자가 정체성

혼란, 정서조절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

루고, 더 나아가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경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

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상담 장면에서

정체성 혼란, 관계에서의 갈등, 정서조절의 어

려움 등을 보이는 여대생 내담자에게 스스로

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

공허감, 스스로를 비난하는 태도, 실수할 것에

대한 불안감 등 존재에 대한 수치심 정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면화

된 수치심이 대인간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외상사건으로 인해 변화된 스스로

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한 수치스러운 감정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여대생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국내 전체 성인 남녀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

서 다양한 표집을 통해 연구의 대표성과 일반

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같은 연

령의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

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여대생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대인간 외상 경

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

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대인간 외상경험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역량 손상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

구에서는 대인간 외상경험을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신체적 학대 및 방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성적 외상까지 확대해

서 해석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성적 외상이 복합외상증후군을 일으키는 강력

한 외상 사건인 만큼(Ford & Smith, 2008;

McLean & Gallop, 2003), 성적 외상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역량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후

속 연구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 넷째, 사회

적 바람직성에 따라 솔직하지 않게 응답한 자

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결과의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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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on Impaired Self-Capacities in College Women: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Eun-young Choi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between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history and impaired self capacities among Korean female undergradua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hood complex trauma,

internalized shame and impaired self-capacities. Childhood complex trauma was positively related to

internalized shame and impaired self-capacities, and internalized shame was positively related to impaired

self-capacities. Second, internalized sham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and impaired self-capacities. The present findings confirmed that interpersonal traumas, in the

form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emotional neglect, physical abuse and physical neglect were

associated with adult internalized shame and impaired self-capacities. Finally,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impaired self-capacities may be reduced through psychotherapy that successfully address issues of

internalized shame.

Key words : women,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shame, self-capacities


